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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두쫀쿠보다 달달한 HBM칩스
[출처] 대신증권 류형근 애널리스트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 진입 및 HBM과 범용 DRAM의 동반 성장 기대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차별화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2026년 사상 최초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
록하며 기업 가치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54% 성장하는 가운데, 1분기 내 HBM4 제품 인증을 완료하고 엔비디아 내 1등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급 부족 상황인 범용 DRAM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가격 인상과 자회사 솔

리다임(Solidigm)을 통한 낸드(NAND) 경쟁력 강화가 강한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ADR 발행 가능성 등
주주환원 강화와 SPC 설립을 통한 사이클 변동성 리스크 축소 노력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

수 유지와 목표주가 840,000원 상향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
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daishin.com/g.ds?m=4027&p=3979&v=2983


그래피
형상기억 교정장치 수출 증가 전망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2026년 유럽 및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https://www.sangsanginib.com/research/enterpriseReport/enterpriseReportView
https://www.sangsanginib.com/research/enterpriseReport/enterpriseReportView


상상인증권은 그래피에 대해 독보적인 형상기억 투명교정장치(SMA) 기술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글로벌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실적이 레벨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1

분기 유럽 CE MDR 인증 획득을 통한 독일 중심의 매출 증가와, 하반기 미국 DSO(기업형 치과네트워크) 공
급 시작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조정을 거쳐 SMA 기술에 대

한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는 단계이며, 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투명교정 시장에서 유일한 형상기억 소재
제품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매출액 346억 원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셀트리온
다시 볼 때가 됐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위해주 애널리스트

4분기 실적 호조 및 2026년 미국 CMO 사업 본격화에 따른 성장 가속 전망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research/research/Strategy.jsp?jkGubun=10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research/research/Strategy.jsp?jkGubun=10


한국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2025년 4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2026년부터는 미국
CMO 사업을 통해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매출

액을 1조 2,839억 원, 영업이익을 시장 컨센서스보다 19% 높은 4,722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
의 주요 원인은 램시마SC 등 고마진 신제품 비중이 54%까지 확대되며 매출총이익률(GPM)이 전년 대비

12.8%p 개선된 63.9%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6년 1분기부터 가동 예정인 미국 CMO 공장이 연간
약 2,500억 원의 매출을 추가하며 이익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40,000원으로 9% 상향 조정했다.



에이치브이엠
중장기 성장 사이클의 시작점
[출처] 흥국증권 정진수 애널리스트

독보적인 특수합금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성장의 직접적 수혜 전망
흥국증권은 에이치브이엠에 대해 우주 및 항공방위 등 고부가가치 산업 내 특수합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조적인 외형 성장이 동반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진수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민간 우주 기업향 공
급 레퍼런스가 동사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와 높은 초기 구축 비용 덕분에

진입 장벽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주산업 수주 잔고가 올해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2025년 9
월 말 상업 가동을 시작한 서산 2공장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양적 경쟁 국면으로 전

환된 민간 주도 우주 시장에서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하며 중립(Not Rated) 의견을
유지했다.

https://www.heungkuksec.co.kr/
https://www.heungkuksec.co.kr/


스피어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 공시: 2025년을 완벽한 피날레로 장식
[출처] 메리츠증권 정지수 애널리스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인수로 전략 광물의 안정적 수급 및 수익성 강화

https://home.imeritz.com/index.jsp
https://home.imeritz.com/index.jsp


메리츠증권은 스피어에 대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EII) 지분 10%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속에서 우주항공 특수합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지수 메리

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지분 인수가 유상증자 등 지분 희석 없이 인수금융과 자사주 담보를 통해 이루
어져 주주 가치 측면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연간 7,200톤의 니켈 확보를 통해 약 1,800억 원 이상의 직

접적인 수익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6년에는 스페이스X(SpaceX)의 스타십(Starship) 상
용화 등 글로벌 우주 산업의 유의미한 이벤트가 풍부한 만큼, 밸류체인 내 수혜 강도가 높아지며 자금 조달

리스크 해소와 함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